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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환경공간정보 한눈에 제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

neins.go.kr)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

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소개. 

       2. 시스템 화면 갈무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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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소개



붙임 2  시스템 화면 갈무리

※ 환경입지분석범위 확대(반경 최대 500m), 인구정보(총인구·취약층), 수계정보, 정맥 이격거리 등 추가 제공


